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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숙

● 자연식·자연치유 전문가, 배우

●저서:  <문숙의 자연식>, <문숙의 자연치유>, <마지막 한 해>, 

   <위대한 일은 없다>, <위대한 사랑이 있을 뿐―문숙의 그림 엽서책> 등

‘위대한 일’은 따로 없다

“위대한 일은 없다.

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.

그걸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.”

처음 이 글귀를 보았을 때

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.

위대한 일만을 찾아다녔으니 

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.

위대한 일은 원래부터 없었다. 

위대한 건 작은 일들을 대하는

내 마음이었다. 

아주 작은 일들을 행복한 마음으로

매순간 할 수 있다면 

그것이 위대한 것이다.

그 마음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.

문숙의 <위대한 일은 없다> 중에서


